
‘활짝’ 피다 ㅣ 특집 새해 ①

부모님이 고양시에 살고 계셔서 「고양

소식」을 관심 갖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 

고양특례시, 가족, 회사 모두 모두 검은 

토끼처럼 묵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발

전하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요. 고양특례시 파이팅!

지금은 서울에 살지만 자란 곳이 고양

시라서 「고양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혹독한 

한 해였던 같아요. 2023년 새해에는 

경기가 살아나고 저희 가게도 대박났

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도 더욱더 발

전하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

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해 1월  

웅장한 신년계획을 세우지만 대부분 얼

마 못 가 포기하거나 그 계획이 뭔지 조

차 잊어버리곤 하죠. 저 또한 그랬는데

요. 올해는 가벼운 다이어트,   금연 한 

달 해보기 등  작은 계획을 세워 점차 

이뤄나가는 멋진 성공의 한 해가 되시

길 응원하겠습니다. 

김민경
(서울시 종로구) 

이재준
(서울시 성북구)

서태훈
(개그맨)

2023년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건

강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나밖에 없

는 손주 보는 낙에 하루하루가 즐겁습

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것 

같아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세 번째 돌이 되어가니 제법 

말도 잘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엽습니다. 가끔 아이가 아파서 아들

과 며느리가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처

럼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면서 건강

하게만 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한윤석
(안양시 동안구)

2023년 새해는 뒤늦게나마 어머니 팔

순 잔치를 열어 드리고 싶네요. 올해가 

어머니 팔순이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로 자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도 못

해 마음 한 구석에 죄책감이 들었습니

다. 새해에는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같이 밥 먹고 팔순 기념 가족사진을 찍

어 어머니 댁에 걸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고 팔순이 넘은 연세에도 일을 다니시

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자식들 집 

장만할 때나 손주들 입학할 때마다 아

낌없이 내놓으시곤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걱정 그만하시고 편히 노후를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머니! 무

뚝뚝한 아들이 한 번도 말씀 못 드렸습

니다. 사랑합니다! 

박태규
(인천시 연수구)

항상 명절날에는 일산에 사시는 외조부

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외조부모님 구순잔치 사진처럼 새해에

도 우리 가족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

하면 좋겠습니다. 외조부모님도 오래오

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

니다. 하는 일마다 모두 대박 나서 돈도 

많이 벌고 무엇보다 건강관리 유념해서 

가족들이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고 소소

하게 사는 것이 새해 목표입니다.

한정철
(군포시 당동)

계묘년 새해, 
모든 고양특례시민들이 
건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이기를 소망합니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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